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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김명섭(Myongsob KIM)

1953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은 정전체제 속에서 살
고 있다. 인접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과도 직결된 이 정전체제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 연구는 1950년에 시작된 6.25전쟁을 중지하기 위해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정전협상과 그 결과로 1953년에 탄생한 정전체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전쟁을 멈추
기 위해 시작된 정전협상은 왜 2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던 것일까? 그 결과로 탄생하여 현재까지 지
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일까? 왜 그것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체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역사정치학적 연구이다. 역사정치학이란 정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정치학이다. 그것은 역사학과 정치학의 융합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치를 분리
시켜보려는 학문이다. 역사정치학적으로 볼 때, 수많은 역사는 정치적으로 오용되거나 악용되어 왔
다. 6.25전쟁의 역사는 특히 그러했다.

6.25전쟁의 역사는 공산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반-반공주의 등에 의해 정치화되었다. 6.25
전쟁 자체도 정치화된 관념의 충돌이었고, 그러한 관념의 차이가 정전도 어렵게 만들었다. 개전과 
정전협상 시작 당시 서머타임 실시여부에 따라 쌍방 간에 존재했던 1시간의 시간 차이, 한국이라는 
명칭과 조선이라는 명칭이 지니는 관념적 내포의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관념의 
차이들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관념의 차이와 함께 양 진영간의 정전협상을 지체시켰다.

이 책은 먼저 정전협상의 막전막후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관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행태의 
차이가 어떻게 정전협상에 반영되었는 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들 인간군상에 의해 이루어진 공간
의 재획정, 즉 38선이라는 직선의 경계선이 군사분계선이라는 곡선의 경계선으로 대체된 지정학적 
배경을 분석한다. 이어서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정전협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 지를 고찰
한다. 그리고 왜 6.25전쟁이 ‘포로전쟁’적 모습을 보이면서 지연되었는 지를 살펴본다.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정전협정은 약 일주일 후인 1953년 8월 8일 가조인된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쌍생아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 이루어지지 않은 
평화”라는 냉전체제의 하위구조로서 1953년에 탄생한 조선/한국 정전체제는 공산주의의 전쟁 재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 그리고 한국민족주의의 북진통일 의지까지를 겨냥한 3중 봉쇄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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